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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 교수) 

1. 이끄는 말 

꾸준한 국어 정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수는 좀처 

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실 외래어는 우리가 외국어에서 우리말 속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낱말들로，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말의 일부인 것이다. 국어 정화 

운동은 모든 외래어를 배격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우리 일 

상 언어 생활에 불필요한 외래어를 적합한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자는 운동이 

다. 

주지하다시피 언어기호(낱말)는 소리와 내용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므로 외래어의 사용은 단순히 낯선 소리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내용， 즉 새로운 개념의 수용인 것이다. 외국의 문화 엽적이나， 기술 

성과가 국내에 소개되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우리말을 찾게 되고， 이것 

이 용이하지 않을 때 그에 해당하는 외국어의 낱말을 도입하는 것은 편리한 결 

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래어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 

가에 있다. 

기호의 내용과 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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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새로운 개념을 외래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Saussure 1967: 17 이하). 그러나 언어는 개별 요소들의 우연한 혼재가 

아니라， 대립과 변별 기능을 바탕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기호 체계이다(Saussure 1967: 152 이하) . 이 언어의 체계성이 언어 습득 

및 학습， 그리고 언어 사용을 가능한한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언어 

란 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틀 속에서 인식과 의사소통의 매체로서의 기 

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기호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외래어가 사용되거나， 기존의 음운 체계를 파괴하는 외래어가 남용되면， 언 

어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져서 그 올바른 사용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 

서 외래어 표기법은 순 우리말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자율에 맡길 수만 

은 없는 문제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외래어 표기법을 개 

정 발표한 바 있다(국어연구소 1987:13 이하). 동시에 여러 학자들이 외래어 표 

기 방식을 제안한 바 있으며 (Nellen 1990:164 이하) • 실제로는 다양한 표기법들 

이 뒤섞여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단순한 기준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고， 이 본래 의미와 목적 

에서 외래어 표기법 제정 원칙틀을 도출해 내보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원칙을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적용해 보면， 그 장단점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안들도 가능해질 것이다. 

2. 외래어 표기의 필요성과 원칙 

2.1 표기법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다. 언어의 일차적 표현 형식은 말소리이다. 말소리는 음운이라는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가 서로 어우러져서 구성된다. 그러나 말 

소리는 원칙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1) 이 말소리의 한계성을 인간 

은 글자를 통해서 극복하였다.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랍의 생각도 

원을 수 있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의견도 전해 들을 수 있다. 

1) 물론 기술의 발달로 말소리의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은 이미 오래 전에 뛰어념을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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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기호가 내용과 소리(형식)의 두 측면으로 되어있으므로 글자 표기는 내 

용이나 소리에 의거하여 실현될 수 있다. 한자는 내용 단위에 의거한 표기 방식 

(표의 문자)이며， 알파뱃， 한글， 가나 풍은 소리 단위에 의거한 표기 방식(표음 

문자)이다. 물론 알파뱃과 한글은 낱낱의 음소를 표기하는 음소 문자이고， 일본 

의 가나는 음절 단위를 표기하는 음절 문자이다.2) 한자의 수는 5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기본 글자는 214개이다. 영어나 한국어에도 수많은 낱말 

이 있지만 이를 표기하는 기본 글자의 수는 30개를 넘지 않는다. 이처럼 제한된 

숫자로 이론상 무한한 대상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내용이나 소리 형태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각은 정리되어 개념 

화되고， 비슷한 생각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되며， 기존 개념과 다른 생각들은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 정리된다. 이 정리된 대표 개념을 문자로 고정시킨다. 

표음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말소리를 물리적 현상으로 관찰하는 

음성학의 차원에서 보면 음운론의 차원에서보다 그 형태가 훨씬 더 다양하다.3) 

그러므로 표음문자는 무수한 음성을 특정한 음소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이를 

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Meinhold/Stock 1982:56). 즉 표기는 언어 구성 요소의 

유형화와 그 단순화 과정을 의미한다. 

2)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의 관계는 언어의 발생 및 계통학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 
라， 문자의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발생학적으로 보연 중국어 
는 한장어족(Sino-Tibetan Languages)에 속하며， 한국어와 일본어는 아직 그 발생학 
적 근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통학적으로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구 

조상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그 문법구조의 기본 틀에서 한국 
어나 일본어와는 매우 다른 모습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한자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많은 어휘를 한자어에서 차용하였다. 
문자의 경우에는 중국어가 표의문자， 일본어가 음절문자， 그리고 한국어가 음소문자를 

채돼하고 있다 일본어가 음절문자를 채택한 것은 그 언어가 100여 개로 구성된 단순한 
음절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어는 ‘(자음) + 모음 +(자 
음)’의 음절구조를 갖고 있어， 이론상 3，52M의 음절 형태를 갖는다(허웅 1988 : 229). 
그런데 중국어는 약 500개의 음절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일본어는 한자음을 훈 
독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어는 훈독을 시도하다 음독으로 정착시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은 한자의 500개의 음절 소리 형태를 10M의 일본어 음절로 모두 구분하여 
표현할수가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훈독하여 소리를풀어서 말할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은 수천 개의 변별적인 음절 형태로 중국 한자음을 음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3) 이러한 현상의 유형화는 주요 특질들을 기준으로 하고， 주변적 요소들을 무시하게 된 
다. 물론 유형화를 위한 주요 특질의 선정은 인간의 주관성이다. 결국 언어는 그 언어 
공동체의 주관적 세계상을 형성하고 반영하는 정신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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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개념단위 글자 

말소리 ----• 음소 글자 
유형화 단순화 

도식 1 : 단순화 및 유형화의 과정으로서의 언어와 표기 

표기는 단순히 말소리를 옮겨 적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의 

돗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기법은 음소뿐만 아니라 형태 

소와의 연관성도 고려해서 한 형태소는 항상 동일한 형태로 표기되도록 규정해 

야 한다. 이런 까탑에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이은정 1988: 

239 이하 참조) . 음소 결합 방식에 따라 발음은 달라지지만 뜻을 지니는 최소 단 

위인 ‘ 형태소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낱말들은 실제 발음과 

달리 표기된다. 

길가 [길까] 식물 [싱물] 낯， 낫， 낮 [날] 

결론적으로 표기는 말소리라는 청각 영상을 글자라는 시각 형태로 바꾸어 놓 

는 것이다. 그런데， 말소리는 글자에 비해서 아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표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사회적 약속인 것처럼， 

표기 역시 해당 언어 공동체에서 공동의 법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그럴 경 

우에만 일정한 소리가 일정한 글자로 표기되고， 표기된 글자가 일정한 소리로 재 

현될 수 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언어 공동체마다 올바른 표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현대 언어 생활에서 외래어 사용은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그것은 

활발한 외국과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의 신속화에도 그 이유가 있다.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용어들을 즉시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기란 현 

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수용된 외국의 낱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사랍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 우리말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4) 그러나 상당수의 외래어는 그 지시적 의미 때문이라기 보다는 연상적， 

또는 내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원래 돗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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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5) 따라서 외래어의 사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말 어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수용된 외래어가 잘 통용되 

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래어가 

우리말 속에 널리 퍼지게 되면， 그 발음은 비교적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접근하 

게 될 것이다. 물론 외래어 사용자의 해당 외국어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원래 발 

음과의 차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발음은 우리말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인적 

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낯선 말소리의 표기는 사람마다 그 청각 인식 

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통일적인 표기를 위해서는 이를 규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그 표기법이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수긍이 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는 우리말의 음운 및 

글자 체계로 소화되어야 한다. 외래어 표기가 우리말의 음운 및 표기 체계에 따 

라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외래어는 외국어의 낱말이 아니고， 외국어에서 유래한 우리말의 낱말이다. 

2) 우리말은 우리 나라 사람 모두가 쉽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언어기호는 자의적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외，래어의 원음을 그대로 표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표기는 항상 발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발음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다. 

우리말식 외래어 표기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원음을 중시해야 하는 경우 

가 있다. 외국의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들이 그 예이다. 고유 명사 

란 일반 명사와는 달리 소리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대상을 직 

접 가리키는 것이므로， 표기에 있어서도 원래의 말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표기가 된다. 이 경우에는 표기의 간편성에 앞서 원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부각된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부 편수자료에는 외국의 인 

명과 지명이 상세히 예시되어 있다(국어연구소 1987) . 

4)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예는 윤종혁 (198이 참조. 

5) 예를 들면， ‘미스터 (Mr.)’， ‘미스(Miss) ’， ‘마담(madam) ’ ‘헤어스타일 (hair style) ’, ‘스케 
줄(schedule) ’ 퉁은 생활 양식과 결합되어 순 우리말 표현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데이트(date) ’， ‘아르바이트(Arbeit) ’ 등은 원래의 뭇이 변형되어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전용된 외래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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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외래어가 도입될 수 있는 가 

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은 현재 우리말에 사용되 

고 있는 외래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인명， 지명， 그리고 앞으로 우 

리말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어의 낱말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우리 글로 표 

기된 예를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소리를 어떻게 표기할지는 결코 쉽지만은 않 

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단하고， 체계적인 외래어 표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할 때는 우선 그 표기법이 우리 언어 생활에 미치는 의 

미를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르는 개별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표기법은 우리말 사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랍들 사 

이의 약속이다. 이런 관점에서 외래어 표기 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압 

축해 볼 수 있다. 

첫째， 외래어는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하되， 우리의 음운 빛 문자 체계를 고려 

해야한다. 

외래어는 가급적이면 그 원래 소리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 각 언어의 음운 체계와 우리말의 음운 체계가 직접 비교되어야 한다.6) 

그러나 우리말은 대부분의 언어들과 상당히 다른 음운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원 

음주의 원칙은 기본 원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외래어의 사용자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일반 사람 모두이다. 따라서 외래어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발음하고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생소한 외래어도 많은 차용어 

가그랬듯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우리말답게 변화할것이다. 외래어의 특수한발 

음을 위해서 새로운 문자나 표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 

이다.7) 새로운 표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음을 발음하는 데 

6) 이를테면，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독일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영어의 / fJ , ð / 등은 독일어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표기 
상의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어에 많이 사용되는 /ν는 영어의 경우에서 보 
다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7) 대표적인 예로 / f, v/ 퉁의 음가를 〈뺑， 1ð > 퉁으로 표기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이는 현 
재 우리말에 없는 음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Nellen (1990 : 18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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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언어의 일차적 표현 방식은 말소리이며， 글자는 이를 기 

록하는 보조 수단이므로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표기하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그림자를 그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언어 생활의 변화에 따라 어 

떤 특정 발음이 새로 우리말 속에 정착된다면， 이를 위한 글자도 자연스럽게 도 

입될 것이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여 외국어의 원음을 발음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래어 표기나 발음이 아니고， 외국어를 우리말 사용자들에게 강요하는 결 

과이다. 

둘째， 외래어 표기법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표기법은 일단 정해지면 그 수정 및 개정에 많은 혼란과 비용이 따르게 마련 

이다. 외래어의 수용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외국의 인명과 지명 등은 기존의 외 

래어에 없는 새로운 소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은 이미 

들어온 외래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래어도 포함하는 

체계적 표기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일단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은 수정을 거듭해 

서는 안 된다.8) 외래어 표기법의 포괄적 체계성을 고려하여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1995) 의 외래어 표기법에도 아직 외래어로 간주할 수 없는 낱 

말들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영 . setback, chipmunk. 

독. Vater, verarbeiten, läuten.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외래어 표기법은 동시에 외국어 우리말 표기법이기도 

하다. 

셋째， 외래어 표기법은 서로 다른 소리를 가급적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는 변 

별력을가져야한다. 

언어기호는 소리나 글자 모두 상호 대립을 통해서 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 

8) 독일에서는 1902년에 제정된 정서법이 오늘날까지 통용되어 왔으나， 지난 1996년 7월 
l일 새로운 정서법을 공포한 바 있다. 새 정서법은 1998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의 홍보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고， 실제 문자 생활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2005년 8월 1일부터이 
다. 즉 7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있다. 정서법 개정이 대단히 힘든 일임을 잘 나타내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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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외국어에서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띤 낱말들은 우리말에서도 서로 구별되 

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의 두 소리가 우리말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 

우에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 pile 파일 : file 파일 독. Werk 베르크 : Berg 베르크 

그러나 우리말에 구별되는 소리가 있을 때는 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예 

를 들면， 독일어의 (e)는 길고 닫혀진 [e;]와 짧고 열린 [e]로 발음된다. 우리말 

의 〈에 〉와 〈애 〉의 대립에 독일어의 두 발음의 대립이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특별히 표기법상의 문제를 동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 

해서 현실음과 다른 소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지나친 노력이다. 이현복(1979:42) 

은 한국인의 음성 언어 감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f]와 [pJ를 분리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fi, fe, fa ... ;에 〈휘， 훼， 화 ... )를 제안하고 있다.9) 그러나 이 

두 음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조음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록 음성학적 

으로 〈휘， 훼， 화 ... )가 우리말의 표기 중에서 /fi, fe, fa ... /에 가장 가깝다고 할지 

라도， 일반인들은 다르게 느끼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fJ를 [pJ와 흔동하고 있으며 ， 결코 [h]과 혼동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일반인의 

청각에는 두 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어 표기는 모두가 쉽 

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음 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두 개의 소 

리가 근접해 있을 때， 선택은 일반인의 청각에 따라야 한다. 표기는 유일한 방법 

만이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고 사용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미 친숙하게 된 외래어는 기존의 표기 방식을 존중한다. 

낱말은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특성을 지 

닌 것도 았다.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그 소리나 표기가 자연스럽게 고정된 외 

래어는 원칙을 내세워 수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지음이 알려지기 전에 제3국을 

통해서 전해진 인명， 지명(예 : Caesar 시저， Hague 헤이그)이나，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발음해 온 것(예 : 東京 도쿄， 동경， 臺灣 타이 

완， 대만)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이미 그 어원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말화 

9) 이 표기도 항상 변별력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즉 영 . fight <화이트〉 영 . white <화이트〉 

영. file <화일〉 영 . while <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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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낱말(차용어)들에 대해서도 원음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tobacco 담배 white shirts 와이셔 츠 

결론적으로， 외래어 표기는 우리말 표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가지 표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표기의 변별 

성， 체계성， 간결성 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현행 외래어 표기법 

문화체육부가 1995년 3월 16일 고시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는 아래와 같은 

‘표기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국립국어연구원 1995 :117).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71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 , L , 2., 0 , 님， λ. 0 ’만을 쓴다. 

제4장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를 우리말의 일부로 보고 있음 

을 말한다. 또한 표기와 발음과의 관계를 잘 고려한 경우라고 볼 수 었다. 

제2항의 규정은 그 뭇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외래어의 l음운10 )을 우리말의 한 개 글자로 적는다. 

2) 외래어의 1음운은 우리말의 한 가지 기호로만 적는다. 

i)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l이 기본 원칙에서는 ‘음운’이라고 하고， 제2장의 표기 일랍표에는 ‘국제 음성 기호’를 대 

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각 언어별 ‘외래어 표 1-13’에서는 외국어의 자모와 한글 
을 대조하고 있다. 이 3가지 기준은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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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표 

/b/ • 님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자음이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 모음 ‘-’ 또는 ‘ l ’를 통 
반하므로 이 원칙은 많은 곳에서 파기되고 있다. 

/p/ • 프 (영 stamp 스탬프) 

/t/ • 치 (영 . switch 스위치) 

2)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i/ • 이 (영. i따 잉크， hint 힌트) 

/e/ • 에 (영 epi∞de 에피소드， helm 헬름) 

그러나 대부분의 자음은 모음 앞과 자음 앞에서 달리 표기된다. 

/t/ll) • E(영. tirne 타임) (모음 앞에서) 

^ (영 . cat 켓) (짧은 모음 다음에서) 

트 (영. apt 엠트) (자음 다음의 어말에서) 

따라서 제2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라는 제한을 담고 있긴 하지만， 지향하는 

목표 설정에 불과할 뿐， 사실 큰 규제 사항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국제 음성 기 

호와 한글 대조표’를 역으로 살펴보면 여러 음성이 한 글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t:: d, ð 

11) /p/와 /kI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p/ • 표 (영. part 파트) 
B (영. gap 갱) 
프 (영 . cape 케이프) 

외: ø, æ 

/k/ • 견 (영. kidnap 키드냄) 
-, (영 . book 북) 
크 (영. make 메이크)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147 

근: 1, r 에 :e， e 

1:l: b, V 아:a， a 

λ: s, e 오:0， :l 

Ã: Z, 3. dz, d3, 어 :ι a 

;Z.: ts, tf 
표: p, f 

송: h, ç, X 

제3항의 규정은 우리말의 발음 규칙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표기에 옮기도 

록 한 것이다. 이는 외래어의 경우에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이은정 1988: 17)는 우리말 어법에는 위배 

되는 규정이다. 이은정(1988:301이하)은 우리말에서는 ‘잎이’가 [이피]， ‘잎으로’ 

가 [이프로]로 발음되지만， 외래어의 경우에는 “‘book’을 ‘불’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만 ‘불이’ [부키]， ‘불을’ [부클]이라 하지 않고 ‘북이’ [부기]， ‘북을’ [부글] 
이라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b∞k’을 ‘북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셜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말 속에서 실현되는 발음을 따른 것이다. 

/t/의 경우에는 발음 규칙상 ( 1:: )으로 적어야 하지만 〈λ〉을 사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racket’에 모음이 뒤따르면 ‘라켓이’ [라케시]， ‘라켓을’ [라케슬]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표기에 있어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기 보다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자 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은정은 표준 발음 

법을 설명하는 곳에서 ‘ λ ， À , 5(, E ’ 등을 모두 [λ]으로 발음하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 발음 지도가 결여된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하고， 이 현상을 바랍 

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었다(이은정 1988:256)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래어 자체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외래어가 포함된 어절을 표기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외래어 다음에 모 

음이 잇따라 나올 경우에 실현되는 소리를 근거로 외래어 자체의 표기법으로 삼 
은것이다. 

제4항의 규정은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서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의 

무성 파열음을 모두 우리말 격음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등과 같은 언어에서는 무성 파열음 /p, t, k/가 우리말의 된소리와 

유사하게 발음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원음주의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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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기 체계의 통일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은정 (1988 :302 이하)은 언어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격음으로 통일해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같은 무성 파열음을 언어에 따라 달리 적는다면 규정이 대단히 번거러워질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게 된다. 

2) 한 언어의 발음을 다른 언어의 표기 체계에 따라 적을 때， 정확한 발음 전 

사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으로， 비슷하게 밖에 전사되지 않는다. 

3) 우리말에서는 된소리가 격음에 비하여 그 기능 부담량이 훨씬 적다. 

4) 외래어에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면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빡， 쁨， 웨， 계’ 등 

과 같은 음절들을 써야 하게 되며 인쇄 작업에도 많는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위의 주장들은 그다지 셜득력이 없다. 우선 간결한 규칙을 만들기 위 

해서 표기의 가능성를 제한하는 것은 원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로망스 어군에 

서 사용되는 무성 파열음 /p, t, k/는 우리말 된소리와 매우 홉사하다. 또한 기능 

부담량의 많고 적음은 그 소리의 사용에 제약이 따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말 

에는 아주 많은 된소리가 사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부드러운 발음 사용 운동이 

전개될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표기에 인쇄상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은 컴퓨터 

문서 작성 시대에 더이상 비판력을 갖지 못한다. 비판의 예로 든 음절들을 격음 

으로 대체해 보아도(화， 퓨， 웨， 폐) 순 우리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음절들은 아니 

다 12) 

제5항의 규정은 언어의 관습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외래어 표기법 제정이 불 

러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해 

당되는 외래어들은 개별적으로 사정해서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1-4항의 규정들 

은 아직 그 형태가 확정되지 못했거나， 앞으로 새로 들어올 외래어들을 체계적으 

로 통일성있게 표기하기 위한 것이고， 제5항은 이미 정착된 외래어를 위한 원칙 

이라고 볼 수 있다. 

12)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세칙’을 보면， “모음 앞의 [fJ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셰’， ‘쇼’， ‘슈’， ‘시’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현행 표기법에서도 생소한 음 
절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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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본 원칙을 보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주의보다는 현실성과 간 
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기본 원칙 이외에도 각 언어 
별 특성을 고려한 ‘표기 세칙’이 규정되어 있다. 표기 세칙은 영어의 경우를 상술 

하고， 기타 외국어의 경우는 영어와 다른 것만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각 언어마다의 특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원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기 세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양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제 1절 영어의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원음주의 원칙이다. 

유성 파열음과 무성 파열음을 모두 ‘으’를 붙여 적는다면， 이 두 종류의 소리 
는 달리 표기된다. 그런데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무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도 
록 한 것은 허용 범위 내에서 원음에 접근하려는 노력이다. 

영 . bet [bet] 뱃 

영 . dock [d::>kJ 독 
영 . bed [bedJ 베드 

영. dog [ d::>g J 도그 

그러나， 이중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의 무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영 . part [pa:tJ 파트 영 . make [meikJ 메이크 

이런 원음주의 원칙은 제3항에서도 확인할 수 었다. 원음에-접근하기 위해서 

[JJ를 ‘시 ， 샤， 새， 셔 ， 쇼， 슈’ 등으로. [3J는 〈지 ). <7. ) 등으로 적도록 하였다. 

영. sheriff [IerifJ 셰리프 영 . shank [뻐llkJ 생크 

영. mirage [mira:3J 미라지 영. vision [vi.3an J 비전 

원음주의는 제6항 2)의 “어중의 [IJ 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J. [n]) 앞에 올 때에는 ‘ e.e.’로 적는다”라는 규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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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slide [sl없d] 슬라이 드 영. film [film] 필름 

그러나， 비음 ([m] , [n]) 뒤의 [1]은 ‘ E’로만 적는다: 

영. Harn!et [hæmlit] 햄릿 영 . Hanley [henli] 헨리 

이 경우는 우리말 표기법상 ‘ i:!.i:!.’이 올 수 없으며， 발음도 표기대로 나지 않 

는다.13) 

햄릿 [햄닐] 핸리 [헨니] 

둘째， 표기의 간결성을 위한 원칙이다. 

현행 외 래어 표기법에는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되어 었다(제7항) . 

영. team [ti:m] 팀 영 . route [ru:t] 루트 

또한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a]는 ‘아 

워’로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8항) . 

영 . boat [bout] 보트 영 . tower [taua] 타워 

우리말에서 분명히 실현되지 않아서 간단한 표기를 채태한 경우도 었다. 

영. vision [v~n] 비전 (• 비천) 

셋째， 형태소 보존 원칙이다. 

제 10항에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 

로 적는다”고 규정되어 었다. 이 때문에 어두의 [1]음이 복합어에서 원음에 더욱 

가깝게 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13) [1]음을 살리고자 한다면， ‘해블릿’과 ‘혜늘리’로 적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음절을 3 
음절로 적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빨리 발음하면 사실 ‘햄릿’이나 ‘헨리’보다 원음에 
더 가깝게 들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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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headlight [hed1ait] 헤드라이트 (헤들라이트) 

독. Vater1and [fa:tu1ant] 파터란드 (파털란트) 

영어의 ‘headlight’는 ‘헤들라이트’로 적어야 [1]음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복합어의 구성 요소인 head(헤드)와 light(라이트)의 각각의 표기 형 
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음주의를 포기한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표기 세칙에서도 외래어 표기를 우리말 표기 체계 내에서 간결하 
고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절의 ‘영어의 표기’에 뒤이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및 중국어의 표기에 관한 세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각 언어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칙을 셜명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어를 예로 들어 살펴보 
면， 영어의 표기와 다른 점이 드러난다. 

가장 큰 차이는 독일어의 모든 무성 파열음을 ‘으’를 불여서 적도록 한 것이 
다. 

“제2항 어말의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 Rostock [r:lSbk] 로스토크 독. Stadt [Jtat] 슈타트 

위 단어들은 영어의 경우처럼 표기하면 〈로스톡)， <슈탓〉이 될 것이다. 실제 
로 같은 소리가 달리 적히는 경우가 있다. 

영 . dock [d::lk] 독 

영 . net [net] 넷 

독. Dock [d::lk] 도크 

독. nett [net] 네트 

어 말 파열음의 음절화로 1음절어 인 Stadt가 3음절로， 1음절인 D<χk， nett가 2 

음절로 표기되고 있다. 우리말보다 훨씬 복잡한 독일어의 흠절 구조가14) 정확한 

14) 독일어 1음절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자음3) (자음2) (자음1) 모음 (자옴1) (자음2) (자음3) (자음4) (자음 5) 
즉 모음올 기준으로 앞에 최대 3개의 자음이， 뒤에 최대 5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모 
음 뒤에 4개의 자음이 오는 l음절어 Herbst ‘가을’은 현행 표기법으로 〈혜르프스트)， 
즉 5음절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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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성 파열음을 모든 경우에 ‘으’와 함께 적게 

되면 원음과의 차이는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f]의 경우도 영어의 경우와는 다르다. 어말에서 〈시 〉가 아니라 〈슈〉로 적도 

록 하고 있다. 

영. flash [fl메] 플래시 독. Mensch [menf] 멘슈 

그러나 영어와 독일어를 달리 적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독일어의 표기”에 언급된 불필요한 규정들 

이다. 제 l항에 [r]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한 것은 원음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말의 [r]와 ‘-er [ar] ’는 ‘어’로 적는다”라는 규정은 현대 독일 

어를 올바로 구사하는 사랍에게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표기 세칙에 언급된 예들 

속에 있는 (r)는 모두 ['Il]로 발음된다(Duden 1990 참조) . 만약 독일어 글자표기 

<r), (er)를 외래어 표기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외래어 표기의 기준이 외국어의 

글자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표기의 기준이 철자인 경우는 제3항과 제5항에서도 발견된다. 

“제3항 철자 ‘berg’, ‘burg’는 ‘베르크’， ‘부르크’로 통일해서 적는다” 

“제5항 by]로 발음되는 äu, eu는 ‘오이’로 적는다" 

이은정 (1988)의 해셜에는 ‘하이텔베르히’， ‘함부르히’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berç]와 [ -burç]는 독일어에서 사투리로 규정되고 있는 발 

음으로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특별히 언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y] , [<Þ] 앞에서는 ‘ λ ’으로 적는다고 하였는데，15) 여기에 [i]를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15) 이은정 (1988)은 [Y] , [Ø] 앞의 [f]는 [s]와 구별하여 척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으 
로 적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독일어에서는 어두나 원순모음 앞에 [s]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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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Schiller [filu] 실 러 

그러나 부분적인 오해에도 불구하고 위의 독일어의 표기 규칙들은 원음에 가 

까운 표기를 위한 것이다. 

3.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제안 

앞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였고， 현행 표기법을 분석하였 

다. 현행 표기법이 우리말 표기법의 체계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우리말과 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국어이고， 외래어는 

우리말의 체계 속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칸결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표기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지적하 

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된소리 표기는 허용되어야 한다. 

된소리는 우리말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음가이며 ， 표기상에도 전혀 문제 

가 없다. 이것을 간결성올 이유로 외래어에서만 모두 격읍화 처리한 것은 잘뭇된 

것이다. 따라서 영어의 [8]는 〈μ〉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로망스 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온 외래어 표기에는 < 11, t.t: , 뼈， μ〉 퉁을 사용해야 한다. 

에. casa b!anca 까싸 블랑까 프. pardon 빠르동 

실제로 우리는 많은 된소리 발음과 표기를 우리 일상 생활에서 듣고 볼 수 있 

다. 

까르뜨니트， 꼼빠니야 (이상 의류 상표) 

쏘나타， 무쏘 (이상 자동차 상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으면서도 실제 발음은 된소리가 보통인 경우 

도있다. 

영. center <센터〉 • [웬터] 프. Pompidou <홍피두〉 • [뽕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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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source <소스〉 • [쏘스] 프. Camus <카뭐〉 • [까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개념인 ‘뽀빠이’를 [포파이]이라고 발음하거나， <포파이 〉로 
적게 되면 웬지 맥이 빠져 버린 뽀빠이가 될 것 같다. 

된소리 표기가 허용되면， [tJ]와 [ts] 발음도 서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영. catch [ketJ) 케치 

독. Katze [katsa] 카체 • 카쩨 (된소리) • 칼쩨 (받침) 

독. deutsch [d:>ytJ] 도이 치 

독. Zeit [tsait] 차이트 • 짜이트 

둘째， 받침 표기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빗， 빚， 빛〉이라고 적고， 모두 [빌]으로 발음한다. 그것은 각각의 형태 
소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불어 오면 받침 
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래어의 경우에는 연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표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영. gap 캡 영. 벼ok 북 

이 예들은 각각 〈갱， 볼〉으로 적으면 원래 낱말의 형태와 유사해진다. 또 대표 

음 [ 1二]을 〈 λ 〉으로 적도록 한 것은 연속된 발음의 경우를 고려한 것이지만， 표 
기의 기본은 낱말 자체가 되어야 한다. 

영. internet 인터넷 • 인터뱉 

영. cat 켓 • 캘 

기본 원칙에서도 l음운은 171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영어의 /p, 

t, k/는 언제나 〈죠， E , 큐 〉으로 일관성 있게 적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외래어에 

연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외래어의 특성상 무성 파열음의 경우 연음이 허 
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래어의 특성이 유지되어 그만큼 소리의 음절 내부 결집 
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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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어말 무성 파열음과， 짧은 모음과 유음([1， r]) 

및 비음 ([m, n])을 제외한 자음 사이에 오는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어야 한다. 
특히 독일어와 같이 여러 개의 자음이 한 음절을 이루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무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어서 불필요하게 음절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 

다. 받침은 원음의 표기를 살린다. 

독. Herbst [herpst] 헤르프스트 • 혜릎스트 

독. Heidelberg [hai버bærk] 하이델베르크 • 하이델베를 

유성 파열음도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에 오거나， 짧은 모음과 자음 사이에 오 

면 받침으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 zigzag [zigzæg] 지그재그 • 직잭 

영 . lobster [bbstn] 로브스터 • 롭스터 

그러나 유성 파열음 다음에 유음이나 비음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말 발읍 법칙 

상 원음을 살릴 수 없으므로 ‘으’를 붙여야 한다. 

영. signal [signal] 시그널 • * 식널 [싱널] 

넷째， 장단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모음의 장단이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할 때， 이를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독일어의 경우 장단의 대립이 없어져서， 서로 다른 많은 낱말들이 

똑같이 표기될 것이다. 

/i/ : Ii:/ • 이 : Mitte 미테， Miete 미테 

/y/: /y:/ • 위 : füllen 휠 렌， fühlen 휠 렌 

/u/: /u:/ • 우 Rum 룸， Ruhm 룸 

/e/: /e:./ • 에: Bett 베트， Beet 베트 

/æ/: /ø:/ • 외 : Hölle 휠레 ， Hö비e 휠레 

h/: /α/ • 오: Moll 몰， Mol 몰 

/a/: /，α/ -• 아 Bann 반， Bahn 반 (Rausch/Rausch 1991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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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언어 체계의 근간이 되는 변별 자질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표기의 
의미를상실하는결과까지 초래할수 있다. 더구나우리말의 장단이나강세 규칙 
은 영어나 독일어와 다르기 때문에 낱말의 소리를 아주 생소하게 반영할 수 있 
다. 

영. m~ting [mi:tiu] 미팅 영 . party [pa:ti] 파티 

즉 영어의 원음에서는 첫음절이 장모음인데， 우리말 표기를 그대로 원으면 두 
번째 음절을 장모음으로 발음하게 된다(이현복 1979:49). 

장단음의 구별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 장모음을 읍절로 표시하는 방법 

독. Miete 미이테 영. party 파아티 

2) 장모음 다음에 ‘-’를 적는 방법 

독. Beet 베-트 (→베엘) 영. meeting 미-팅 
3) 단모음에 받침을 붙여서 촉음으로 만드는 방법 

독. spucken 슈푹켄 - spuken 슈푸켄 

독. bitten 밭탠 - bieten 비 텐 

1)의 방법은 별도의 음절을 추가하게 되어 표기가 장황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영. New York 뉴욕 →뉴우요오크 독. Sohn 존→조온 

2)의 방법은 글자가 아닌 부호를 도입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의 
방법보다는 원음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 독일어의 ‘Ofen ([αfn]) ’을 〈오오 
펜〉으로 표기하면， 음절 구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두번째 〈오〉에 강세가 오게 
되어 지속적인 긴장된 장모음 [0:]와는 다른 소리가 된다. 

3)의 방법은 새로운 음절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단모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모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장모음 다 
음에 유음 (1, r) 이나， 비음 (m, n) 이 올 경우에는 변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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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füllen [fylan] 휠 렌 -fü비.en [fy:lan] 휠 렌 

독. Bann [ban] 반 - Bahn [ba:n] 반 

외래어의 단모음은 사실 촉급하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래 표기에서 

도 자음 중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모음에 다음 자음을 받침으 

로 붙여서 적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영. apple 애플 • 엎플 영. mattress 매트리스 • 뱉트리스 

영. sickness 시 크니스 • 썩크니스 독. Schotte 쇼테 • 솥테 

이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3)의 방법을 원칙 

으로 하고， 1) 또는 2)의 방법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은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독일어에서는 /e:./와 /eI, /，α/와 h/, /cþ:/와 /æ/가 장단뿐만 아니라 입의 열 

림의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우리말에서도 독일어의 경우처럼 명백하지는 

않지만 열림의 정도에 따라 〈에〉와 〈애 )， <외 〉와 〈왜〉가 구분되며， <오〉와 〈어 〉 

도 이와 비슷한 대립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말 체계에 있는 구분을 최대한 활 

용하면， 원음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변별력도 얻을 수 있다. 

독. wen [ve:.n] 밴 • 벤 

독. Hö버e [hαla] 휠레 

독. Sohn [zαn] 존 

독. wenn [ven] 밴 

독. Hölle [hæla] 휠레 • 훨레 

독. Sonne [zona] 조네 • *저네 

그러나， /α/와 h/를 구별하기 위해서 h/를 〈어〉로 적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 

하지 못한 것 같다. <어 〉는 이미 외래어 표기에서 여러 음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대응은 변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h/와 /어/는 그 음 자체로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말에서 약화된 모음 lal를 ‘으’로 적자는 Nellen 

(1990:177)의 제안도 변별력 상실의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 

독. Bote 마αta] 보테 • * 보트 

독. Boot 애αt] 보트 • *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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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중모음은 모두 살려야 한다. 

영어의 표기 제8항에는 중모음 ([ai, au, ei, ::li, ou, aua])는 각 단모음의 음가 

를 살려셔 적되， [ou]는 〈오〉로， [aua]는 〈아워 〉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 boat [bout] 보트 • 보우트 

영 . tower [taua] 타워 • 타우어 

〈아우어〉로 적어야 할 것을 〈아워〉로 적는 것은 우리말 준말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오우〉로 적어야 할 것을 〈오〉로 적는 것은 문제가 된다. 영어에서는 
b:]와 [ou]가 서로 변별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 low [lou] 로 영 . law [b:] 로 

그러므로 일관성있게 모든 이중모음은 원음 그대로 적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독일어의 무성 파열음은 음절을 늘여서 적고， 이 경우에는 음절을 줄여서 적으려 

고 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 

일곱째， 원음을 살리기 위해서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 

지 않는 비음([m] ， [n]) 앞에 올 때에는 ‘e.e.’로 적는다"(영어의 표기 제6항 

2. )라는 규정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복합어의 경우에 그 구성 낱말틀이 

단독으로 쓰일 때처럽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국립국어연구원 1995:149) 

( 2.2. )표기가 가능한 곳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영. headlight [hedlait] 헤드라이트 • 헤들라이트 

이것은 각 구성 낱말 형태소의 본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잘 

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순 우리말에도 발음상의 이유로 사이시옷을 표기하 

도록 허용하고 있다(이은정 1988:82 이하) . 

나무 + 가지 →나뭇가지 
전세 + 집 • 전셋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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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두 기근어를 연결해 주면서 생겨나는 [1]음 표기의 가능성을 이용하 

기 위해서 ( 2)을 첨가하는 것은 우리말 표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독 

일어처럼 복합어가 발달된 경우에는 복합어 구성 요소들 사이에 (2)을 첨가함 

으로써 ， 많은 장소에서 원음에 접근할 수 었다. 

독. Verlag [feola:k] 페어라크 • 페얼라크 ([1]음 표기) • 페얼락 

(받침 원음 표기) 

독. Vaterland [fa:tolant] 파터란트 • 파털란트 ([1]음 표기) 

끝으로， 어말의 [JJ는 ‘슈’보다는 ‘시’나 ‘쉬’에 더 가까운 소리이고， ‘표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독. Mensch [menJJ 멘슈 • 멘시/벤쉬 (슈→시/쉬) • 맨시/맨쉬 

(열린 모음 표기) 

4. 맺는 말 

지금까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 

였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간결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한글 자 

모만을 사용하고， 각 언어별 특징은 최소한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외래어 표기 

법이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명가할 수 었다. 그러나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서 구별이 가 

능한 표기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표기는 표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를 구분하여 적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기의 복잡성은 일차적으 

로 말소리의 구조에 달린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간결화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소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외래어의 원음을 사실대로 적는다고 하여도 우리 글에 없는 새로운 글자를 도 

입하거나， 변별력을 위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대응시키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표기법은 일반 언어 사용자를 위한 것이지， 이론적인 학술 논쟁의 대 

상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감안하지 않은 음성학적 접근 

도 삼가야 한다. 표기가 발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역으로 발음의 시정을 강요해 

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고찰해 볼 때，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올바른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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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놓여 있으나，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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